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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 생애에 감사를 느낍니다.               15-10-26a

“청춘은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살아온 생애를 되돌아 보게 되는 제가 분명히 노인이 되었나봅니다.  세상적인 고난도 역경도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다 즐거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어린 손자들과 함께 걷노라면 걷지를 않고 항상 달리기만 하는 손자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새삼스럽습니다. 집문 앞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들이 풍겨주는 향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하루가 보람된 하루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을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인 정도를 벗어나서 세상을 창조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느낌이 날로 강해집니다. 새로이 운전면허를 따고 기뻐하는 손자와 재롱를 부리는 어린 손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혼자 즐기가 먼저 간 아내에게 아쉽고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 하루가 값지게 느껴지는 마음씨는 아마도 70세 가 아직 되지 않은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9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집앞의 페티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자기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숙여진 머리는 움지기지 않아습니다. 손자 아이가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손자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손을 너무 오래 보시고 계셔서 왜 그러시는지 긍금했어요.” 라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얘야, 네 손을 잘 관찰해보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을 위 아래로 뒤집어 보면서 보고 또 보았지만 손자는 아무런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옆에 앉히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했습니다.


“잠시 손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아라. 이 손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봉사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아라. 지금은 주름이 졌고 줄어들어 약해진 손이지만 이 손은 내가 일생동안 사용했고 생을 끌어 안게 해주었느니라.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너머지면 나를 받혀주었고 내 입에 음식을 날라다 주었으며 내 몸에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을 엄마가 가르쳐 주셨고 이 손은 내 신발 끈을 매고 신발은 신겨주었다.


이 손으로 나는 내 자녀들의 눈물을 닦어 주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쓰다듬어 주었느니라. 이 손으로 나는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총을 들고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단다.  때로는 때가 묻기도 했고 상처를 입기도 했으며 퉁퉁 부어서 똑 바로 펴지도 못할 때도 있었다.


내 아들이 모태에서 갓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들어 안아보려는 내 손이 왜 그렇게도 어색했던지 잊혀지지 않는구나.  이 손에 나는 결혼 반지를 끼고 온 세상에 나는 기혼자이고 한 여자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지. 내 부모님이 별세하셨다는 편지를 펴 볼 때  이 손은 몹씨 떨렸으며 보모님과 내 아내를 묘지에 묻었을 때 왜 그렇게도 이 손이 떨렸든지…..


그리고 내 딸을 팔에 끼고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행하여 걸어 갔을 때 역시 이손은 무척 떨렸단다.  그래도 부상당한 내 전우를 참호에서 끌어 올렸을 때는 이 손에 힘이 있었고  쟁기질을 하다가 발을 다친 친구에 달려가서 그 무거운 쟁기를 들어 올렸을 때는 이 손에 나도 모를 정도롤 힘이 있었단다.  이 손으로 내 자녀를 안아 올렸고 이웃을 위로했으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이 손은 노여움에 차서 안정을 찾지 못하기도 했었단다.  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고 머리를 빗었으며 내 몸을 씻었지. 때로는 땀에 젖어 끈끈했고 바짝 말라서 퍼석퍼석하기도 했느니라.


오늘날 까지 별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할 때에도 이 손은 나를 지탱해 주었고 나를 눕혀주기도 했단다. 이 손은 내 일생을 말해주고 내 모든 생고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할아버지의 회상이 남의 말 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끝    

